
레이온을 능가하는 “구심” (복합개발로 신부가가치) 

 

“레이온을 능가하는 레이온”, “드라이 레이온”이라고 하는 “구심”이 개발되

었다. 일본의 오미켄시 제일방, 니치멘패션, 마루타메 등 4개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전개한 것으로 ‘95 5개사 합동신소재전에서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레이온은 양호한 발색성과 광택, 소프트한 태 등의 우수한 특징이 있는 반

면 반발탄력성, 강경성 등이 없고 형태안전성 (수축, 주름)이 결여되어 있으

며 강력이 약한 등의 결점이 있다. “구심”은 레이온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들 

결점을 해소한 획기적인 소재이다. 

소재전시회에서 오미켄시 사장은 4개사합동의 “복합개발”과 “심·사·애”를 

상품제조의 기본이념으로 한 “신부가가치론”을 “구심”개발의 2대 배경으로 

했다고 지적했으며, “구심”개발은 지금부터 기업이 나아갈 길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했다. 복합개발은 메이커의 지상명제인 신상품의 개발이 단독기업만

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각을 같이하는 기업이 모여 각각의 기업이 기술, 노하

우를 합쳐 보완하면서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상품제조의 기본이념 “심·사·애”은 “큰 경영환경의 변화”에 “심”을 멈추

고 새로운 목표를 깊이 “사고”하여 항상 “애”를 잃지 않는 노력을 거듭해서 

결의를 다지고 또 한번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생

태학자 (ecologist)의 사고입하여 4개사합동 복합개발에 의한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구심”의 브랜드는 상품제조의 기본

이념을 테마로 4개사공통의 3가지 마음, “심구심”, “추구심”, “연구심”을 구현

화하고 승화하여 만든 시리즈라는 의미로 명명한 것이다. 

 


